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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주제:
'이중 피동'을 둘러싼 맞춤법과 문법학자들의 견해 차이

'이중 피동'을 둘러싼 맞춤법과 문법학자들의 
견해 차이

주제 선정 
근거

'이중 피동'이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가 두 
번 연결된 표현으로, 예를 들면 '보여지다', '잊혀지다
', '되어지다' 등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립국어원은 이를 비문으
로 분류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피동의 뜻이 중복되어 
의미가 모호해지고, 표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이중 피동 표현에 대해서는 문법학자들 사이
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문법학자들은 이중 
피동 표현이 피동의 뜻을 강조하거나, 피동의 주체를 
은폐하거나, 피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등의 기능을 가
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중 피동 표현이 한국
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언어의 변화와 혁신을 
나타내는 증거라고도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중 피동 표현은 맞춤법과 문법학의 관점에
서 다른 해석과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문법의 복
잡하고 다양한 언어 현상을 탐구하는 데 흥미로운 주
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해당 주제를 선정해 탐구
를 진행했다. 

정의
‘이중 피동’이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나 접어
가 두 번 연결된 표현으로, 피동어와 피동사가 함께 
사용되어 '피동의 피동' 혹은 '두 번의 피동'이라는 의



미를 가지게 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피동문에서는 주어가 행동의 수신자로서 기
능하지만, 이중 피동에서는 주어가 두 번의 피동 구
조에 포함되어 더욱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도둑에게 지갑을 훔쳐졌다"라
는 문장에서 "그 사람"은 주어지만, 실제로 행동을 하
는 주체가 아니다. 이처럼 이중 피동 구조는 주로 어
떤 행동이나 상황이 주어에게 강제로 일어나는 상황
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종류

1.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가 두 번 쓰인 경우
예) 묻혀지다, 놓여지다, 잡혀지다

2.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와 피동 접어 '-아/어
지다’가 결합된 경우
예) 보여지다, 잊혀지다, 쓰여지다

3. 피동 의미를 가진 동사 ‘되다, 당하다’ 등과 피동 
접어 '-아/어지다’가 결합된 경우
예) 되어지다, 당해지다, 죽어지다

이중 피동이 
잘못 사용된 

사례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건 너무나 쉽게 잊혀지는 말이에요. 그것은 '관계
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중에서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만난 여우와 나누는 대화에 등
장하는 '길들여지다'는 낱말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
길들다'의 사동사 '길들이다'에 피동의 뜻이 있는 보
조 동사 '(어)지다'가 붙은 형태기 때문이다. 비슷한 
형식의 피동사로 형용사 '밝다'의 사동사 '밝히다'에 
'(어)지다'를 붙여서 만든 '밝혀지다'가 있다. 

그러나 <어린 왕자>에서 '관계를 맺다'의 뜻으로 '길
들이다'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길들여지다'를 쓴 것은 
그리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길들다'에는 이미 피동
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굳이 '길들여지다'로 쓸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어린왕자 속 '길들여지다'라는 
표현을 '길들다'로 바꾸어도 자연스럽게 읽힐 것이다. 

이중 피동 
문제점

이중 피동은 간결한 표현에 어긋난다. 피동의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미나 접미사가 붙게 된
다. 예를 들어, '잊혀지다’는 '잊히다’나 '잊어지다’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이중 피동은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다. 피동형
과 피동사는 각각 다른 용법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피동형은 수동태를 나타내고, 피동사는 자동사와 구
별되는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보이다’는 자동사
로 '눈에 들어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아지
다’는 피동사로 '보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혼합하는 것은 의미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중 피동을 
둘러싼 

새로운 시각

흔히 이중 피동 혹은 중첩 피동이라 부르는 '보여지
다, 잊혀지다, 찢겨지다' 와 같이 접미사에 의한 피동
사가 다시 '-어지다'를 갖는 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
은 표현으로 보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범적인 
입장도 있고 '보이다'류 와 '보여지다'류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학자는 '보여지다'류는 피동사에 '-어지다'를 추가하여 
'피동성의 강조나 '과정성의 부가'의 효과를 얻는 것
으로 보고 있다.

이중 피동 
표현을 

둘러싼 언어 
현상

이중 피동 표현은 한국어의 언어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일부 문법학자는 이중 피동 표현이 한국어
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언어의 변화와 혁신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중 피동 표현이 
사투리, 존칭, 강조 등의 언어 습관과 연관되어 발생
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결론

이중 피동 표현은 한국어의 흥미로운 언어 현상 중 
하나로, 맞춤법과 문법학의 관점에서 다른 해석과 평
가를 받고 있다. 이중 피동 표현은 피동의 의미가 두 
번 반복되어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에 어긋나는 
비문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피동의 뜻을 강조하거
나, 피동의 주체를 은폐하거나, 피동의 결과를 나타내
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문법학자들



* 해당 가이드를 활용하여, 규민 학생의 관점에서 탐구 보고서를 완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 있다. 또한 이중 피동 표현이 한국어의 고유한 특
성을 반영하고, 언어의 변화와 혁신을 나타내는 증거
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따라서 이중 피동 표현은 단
순히 잘못된 표현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
양한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피동 표현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의 피동과 사동 구조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한국어의 언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인식
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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